
조모, 어머니처럼 소우게쓰류 화도가의 
집안 출신. 무사시노 미대졸. 노(能) 무대
나 영화 연출 작업, 2007년 세계 플라워
아티스트 27명에 선택되었다. 도내를 중
심으로 꽃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98년 데뷔.04-12년 락밴드 도쿄지헨의 활동도 병행.영화, 
무대 음악제작을 비롯, 여러 아티스트에게 곡 제공, 편곡과 
프로듀스 담당.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 음악상을 비롯하여 
예술선장 문부과학대신 신인상 수상.시 이 나  링 고   음 악 가

　권위 있는 로잔 발레콩쿠르를 비롯, 원래 구미가 본고장인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최근 일본의 젊은 재원들이 각광
을 받고 있습니다. 무용/연주에 있어서 일본인의 뛰어난 실력에 세계는 벌써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중심으로 나는 「풍부한 교육을 받은 생명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 할 수 있는 도시・ 도쿄」를 마음에 그립니
다. 해외 유명무용단 혹은 악단의 수석주자로 선택되는 인생외에 어릴 때부터의 피나는 연습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장
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부야 교차점을 타임즈 스퀘어화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도쿄는 세계에 자랑할 인재로 흘러넘쳐 돌아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문화 도시로서의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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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코 이  코 엔   화 도 가

　일본에는 훌륭한 사계절이 있어 꽃이나 식물을 찬미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문화와  
풍습에 스며들어 지금껏 전해지고 있습니다.  막부 말기, 에도를 방문한 영국인 상인 
로버트 포춘은 말했습니다. 「일본의 국민성 중 가장 명확한 특징은 모두 태어나면서 
부터  꽃을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이죠. 푸른 소나무에 자손 대대 번영을 기원하며 
등자나무를 장식합니다. 푸른 소나무의 장식은 낙엽을 알기 때문에 태어난 문화죠. 
골목의 구석구석 식물을 보고 즐기는 모습은 외국인에게 놀라움일 것입니다. 
　에도에서 도쿄로 바뀐 지금도 집안 곳곳에  공간을 활용해서 화분이나 꽃꽂이를 
즐기는 모습은 여전합니다. 
그런 국민성에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도쿄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므로, 우
리도 꽃들이나 식물로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하면 좋겠네요. 막부 
말기부터 계승해져 온 풍습을 100년 후에도 전하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년 후에도 전하고 싶은 「환대」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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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시이나 링고] NHK 제공: [능] ©.공익사단법인 능악협회

tokyo as seen 
by artists
아티스트가 본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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